
상사의 섬유 비즈니스 거점인 홍콩 - 대일 교역에서는 독자성,  

대구미 교역에서는 사령 기능을 강화 

홍콩(香港)은 동양에서 상사(商事) 섬유 비즈니스의 중요 거점으로의 세계 

섬유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해왔는데, 홍콩이 영국의 손에서 중국으로 되넘어 

가면서 중국 대륙이 거대한 노동력의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경쟁력

이 급속도로 팽창하여 중국이 세계적인 생산 거점으로 변하자, 섬유 비즈니

스의 흐름이 변하면서 홍콩의 위상이 서서히 변화하였다. 중국은 “섬유 대

국”에서 “섬유 강국”으로의 전환을 부르짓기 시작하였다. WTO의 쿼터 철폐

와 중국 섬유품에 대한 앤티덤핑(anti-dumping), 이러한 상황에서 싱가포르의 

부상(浮上),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의 새로운 움직임이 생기자 동

남아 등의 여러 개발도상국들이 섬유 산업의 육성에 급속히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홍콩의 역할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홍콩의 섬유 비즈니스 중 주력(主力)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으로의 제품 

OEM(주문 브랜드에 의한 생산) 비즈니스로 홍콩의 독자성(獨自性)이 종전보

다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최근 1~2년 동안에 각사가 본격

적으로 주력(注力)하기 시작한 구미(歐美)로의 제품 비즈니스에서는 동남(東

南)아시아로부터 남(南)아시아 전역(全域)을 카버(cover)하는 봉제 공장에 대

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서의 기능이 한층 더 강해지고 있다.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어패럴 제품 OEM 비즈니스에서는 사업의 기획제안, 

생산기능으로 홍콩의 특징을 살린 독자성이 한층 더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홍콩이 아니고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분위기가 있기는 하나, 



신념을 갖고 추진하는 제품만이 중심이 된다고 이도쮸 상사(伊藤忠商事)는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많은 홍콩 기업이 제품을 대부분 생산하거나 조달(調達)

하고 있는 중국 화남(華南) 지역에서 인건비의 상승에 따르는 압력이 커져 

가격 경쟁력이 불리(不利)하게 되기 시작한 것이 배경(背景)에 있다. 특히 광

동성(廣東省), 주강 델타(珠江 delta) 지역의 각시에서는 지난 9월 1일부터 최

저 임금이 올라갔다. 새로운 임금 기준은 심천특구(深 特區圳 ) 내가 월 810위

안으로 제일 높고, 광주시(廣州市)가 800위안, 동완(東完), 주해(珠海), 혜주(惠

州) 등의 각 시가 700위안으로 17~32% 올랐다. 

세계에서 가장 큰 니트 산지인 홍콩ㆍ화남 지역의 전통과 노하우를 살린 

스웨터 생산이 장기(長技)인 풍도(豊島) 양판점 판매 이외의 SPA(製造小賣業)

나 셀렉트 숍(select shop)에서 판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채널(channel)

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미쓰이물산(三井物産)의 홍콩 섬유 법인 알타모다 인터내셔널은 제품 생산

뿐만 아니라 물류의 자유도를 최대한으로 살리려고 주력하고 있다. 2006년 8

월말에 물류 서비스를 새 회사인 홍콩 GFA 홀딩스를 설립하여 마쓰이 계통

의 로지스틱스 회사 등과 검품(檢品), 유통 가공(流通加工) 등을 추진하여, 일

본까지의 일관물류(一貫物流)에 알맞은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각 상사가 2006년기의 큰 과제로 삼고 있는 구미(歐美) 시장으로의 

비즈니스에서는 앞으로 홍콩의 사령기능(司令機能)이 한층 더 강해질 것이다. 

2005년 10월에 초오리(蝶理)는 구미 시장으로의 텍스타일 비즈니스의 거점

을 홍콩으로 옮겼는데, 1년이 지나면서 초오리 홍콩이 추진하는 텍스타일에



서 제품까지의 일관대응(一貫對應) 비즈니스가 미국으로의 수출을 중심으로 

착실하게 궤도에 오르려고 하고 있다. 금융, 물류 등 홍콩의 비즈니스 자유

도의 높이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것인 만큼 사령탑(司令塔)으로서의 기능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콩은, 인건비 등의 코스트 상승 압력에도 아세안 전역(全域)으로부터 인

도, 방글라데시까지 카버할 수 있는 지리적인 우위성(優位性)을 배경으로, 화

남 지역으로부터 베트남 등 아시아 각 지역으로 생산 거점을 분산시킴으로

써 대응책(對應策)을 높이고 있다. 

화남 지역뿐만 아니라 베트남,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의 생산 거점을 컨트

롤하여 구미와의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프로미넌트 어패럴에서는 앞으로 생

산 거점에 사람을 가급적 배치하여 생산을 이해하는 사람을 양성하여 생산 

능력을 더욱 높인다. 어떤 어패럴 사장은 앞으로 홍콩은 섬유 비즈니스의 코

오디네이터(coordinator : 조정원)로서 순수한 컨트롤 센터로 되어 갈 것이라고 

장래의 전망을 말하고 있다. ♣ 


